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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G 염경엽 감독 "'옆구리 부상'  손주영, 4월 말 복귀…웰스가 선발 대체" 

등록 2026.03.28 12:14:23

[서울=뉴시스] 배훈식 기자 =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KT 위즈와의 2026 신한 SOL

KBO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2026.03.28. dahora83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문채현 기자 = 통합우승 2연패를 노리는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이 개막과 동시에 안타까운 소식을

전했다.

LG는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KT 위즈와의 맞대결로 2026시즌을 시작한다.

이날 경기 전 취재진을 만난 염 감독은 "(손)주영이가 그제 캐치볼을 하고 옆구리가 안 좋아졌다. 미세손상이라더라. 4월 말에

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"고 말했다.

손주영은 지난 24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(WBC) 이후 첫 실전 등판에 나섰

다. 당시 그는 1⅔이닝 5피안타(1홈런) 3실점(2자책점)으로 크게 흔들렸다.

구단에 따르면 손주영은 시범경기 투구 후 이튿날 캐치볼 훈련 과정에서 우측 옆구리 불편감을 느꼈다.

이후 전날까지 두 차례 검진을 진행한 결과 손주영은 우측 내복사근 미세손상 진단을 받았다. 2주 휴식을 취하고 4월 말 전력에



복귀할 전망이다. 

손주영의 공백은 아시아쿼터 라클란 웰스가 채운다.

염 감독은 "주영이가 올 때까지는 웰스가 계속 선발로 나간다. 또 21일 제대하는 김윤식까지 같이 준비해서 5월은 돼야 정상적

으로 시즌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"며 허탈하게 웃었다.

그는 "그런 점에서 아시아쿼터가 도입된 것이 큰 도움이 된다. 경기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, 중간은 중간대로, 선발은

선발대로 경기가 크게 망가지는 상황이 줄게 될 것"이라고 전했다.

손주영과 더불어 WBC에 출전해 허리 부상을 당한 문보경도 당장 수비에 투입되진 않을 전망이다.

염 감독은 "문보경은 아직 수비에 나갈 정도는 아니다. 빠르면 다음 주 주말부터 펑고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"며 "어쨌든 오스

틴이 캠프 내내 수비 연습을 열심히 했다. 지켜보려고 한다"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KT를 상대하는 LG의 선발 라인업은 홍창기(우익수)~신민재(2루수)~오스틴 딘(1루수)~문보경(지명타자)~박동원

(포수)~문성주(좌익수)~오지환(유격수)~구본혁(3루수)~박해민(중견수) 순으로 구성됐다.

선발 마운드에는 에이스 요니 치리노스가 오른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dal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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